약0401 Note

◆ 육신적 쾌락

바인즈 신약사전에 의하면 여기의 정욕은 육신의 쾌락을 일컫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쾌락은 귀신들도 아니고 악한 영들도 아닙니다.
먹는 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금식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은 육신을 제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과식도 육신의 쾌락입니다.
때로 탐식에 마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탐식은 성령의 열매인 자제하고 절제하는 영의 결핍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

성 경: [약4:1]주제1: [다툼과 자랑에 대한 권고]주제2: [세상의 정욕]
▶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
 '싸움'은 헬라어 '폴레모이'(*)는 본래 국가간의 큰 전쟁을 의미하며 
'다툼'의 헬라어 '마카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뜻한다(고후 7:5;딤후
 2:23;딛 3:9). 
야고보는 동의어에 가까운 두 단어를 사용하여 당시 수신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면서(Burdick, Gibson, Moo, Martin)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 불화의 진원지에 대해 재고하도록 한다.

▶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한편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도논'(*)은 '쾌락'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육체 내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욕망'이 아니라 쾌락 그 자체를 삶의 
[bookmark: _GoBack]목적으로 함을 뜻한다(딛 3:3;벧전 2:11,Tasker, Manton, Calvin). 
